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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개 요  

                               

  휴고 볼프는(Hugo Wolf, 1860~1903)는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로 예술가곡 분야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어 내었다.

  그의 가곡 작품들은 ‘시와 음악의 융합’이라는 그의 이상이 낭만주의 미학

관에 잘 부합되도록 작곡되었다. 이에 볼프의 생애와 그의 가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볼프가 작곡한 총 11편의 가곡집 중에서 「뫼리케 가곡집」을 선

택하여 연구하였다.  

   뫼리케(Eduard Fredric Mörike, 1804~1875)는 시인이자 목사였다. 그

의 시의 주제는 종교적인 헌신과 유머, 사실주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뫼리케의 시를 선택하여 볼프는 1888년에 「뫼리케 가곡집」을 작

곡하였다. 

「뫼리케 가곡집」은 총 53곡으로 이루어 졌고 볼프의 가장 대중적이면서

도 다양한 주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뫼리케 가곡집」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고  그 중 ‘봄이다(Er ist's)’ ‘오래된 그림(Auf ein altes Bild)’ 

‘잠자는 어린 예수(Schlafendes Jesuskind)’  ‘기도(Gebet)’ 를 택하여 가사

를 해석하고 악곡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성악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화성적인 진행과 선율과 반주의 진

행등을 연구함으로써 곡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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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휴고 볼프는(Hugo Wolf, 1860~1903)는 독일 낭만주의 가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슈베르트(F. Schubert, 1797~1828), 슈만( R. Schumann, 

1810~1856), 그리고 브람스(J. Brahms, 1833~1897)에 이어 예술가곡의 

절정을 이루어낸 작곡가이다. 앞선 작곡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특별히 바그너의 영향으로 시문학과 화성의 확대를 중시하고 시와 음악의 

완벽한 융합을 이룬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곡은 낭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작품의 극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완성하였다. 

  볼프의 가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세기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대

한 고찰과 더불어 볼프의 음악의 특징과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연구함으로

써 독일 가곡의 예술정신을 조명해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기를 거쳐 왕성한 작곡열에 불타올랐던 성숙기 중 

1888년에 작곡된 「뫼리케 가곡집」에서 4곡을 선택하여 연구 분석함으로

써 곡에 대한 이해와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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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낭만주의 예술가곡에 대해 알아보고 볼프의 생애와 가곡

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시인 뫼리케의 생애와 그의 시에 대한 고찰과 

함께 ⌜뫼리케 가곡집⌟을 주제별로 분류한다. 

  본인의 석사 리싸이틀 곡으로 선정했던 곡인 볼프의 ⌜뫼리케 가곡집⌟ 
중 ‘봄이다(Er ist's)’와 종교성이 잘 드러나는 세 곡인 ‘오래된 그림(Auf 

ein altes Bild)’, ‘잠자는 어린 예수(Schlafendes Jesuskind)’, ‘기도(Gebet)’ 

의 네 곡에 대해 악곡 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음성 기호(IPA)와 시 해석, 곡의 형식, 조성과 화성, 성

악성부의 선율과 리듬, 그리고 반주와 가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 보고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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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 낭만주의 예술가곡

  19세기를 지배한 음악관은 낭만주의적 감정미학이다. 이 시기에는 주관

적 감정이 음악에 표현되는 것이 매우 강조되었다. 감정만이 무한성의 문

을 열어주고 초월성을 예감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과장과 환상을 지니며 강렬하면서도 진실이 공존하는 아이러니

한 표현’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적 사고와 느낌은 19세기 내내 음악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다.1) 

  이러한 때에 고전주의의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와 음악

의 관계에서 문학적 의미와 음악적 표현의 내적 일치를 이룬 예술가곡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짧은 형식 안에서 문학과 음악이 결합하는 가곡은 주

관적 감정을 표출하려는 낭만주의 미학관과 잘 부합되었다. 이는 특히 독

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독일 예술가곡(Lied)2) 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게 

되었다.  

  19세기에 예술가곡이 발전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반주역할을 하는 피아노가 발전하여 풍부한 음색으로 성악 성부와 

화합하고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8세기 말부터 괴테, 쉴러,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등 독일 시문학

1)홍정수외 2인 공저, <두길 서양 음악사>,나남출판사, 1997.

2)Lied: 문학 분야에서는 노래할 수 있는 시 전반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반적 음악 분야에

      서 합창곡이나 선율선이 강한 피아노곡 등에도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는 독일어로 된 예술가곡을 뜻하며 노랫말과 멜로디가 서로 단단한 밀착을 보여주

      는 예술성이 뛰어난 독창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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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으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많은 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는데 피아노의 인기로 중산층 가정에

서 노래 부르기와 피아노 연주, 그림 그리기 등의 문화 활동이 활발했다. 

피아노 음악과 반주를 넣어 부르는 노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

곡은 공통된 주제를 가진 연가곡이나 모음집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

었다.3) 

  독일의 예술가곡은 18세기 영국의 통속적 가곡의 하나인 발라드(Balla

d)4)형식의 영향을 받아 형식과 내용의 표현에 있어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리듬, 화성, 선율을 비롯하여 모든 음악기반에 걸쳐 문학과 음악의 이상적 

결합을 가곡을 통해 구현해냈다.

  이러한 독일 예술가곡의 탄생과 발전에는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이 큰 역

할을 했다. ‘가곡의 왕’으로 평가되는 슈베르트는 약 660여 곡에 이르는 가

곡을 통해 심오하고 내적인 해석을 이루었다. 선율은 고전적 단순성, 낭만

적 서정성과 적절한 가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주는 가사의 분위기

를 조성하고 회화적 효과를 보여주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 

  독일 예술가곡은 슈베르트로부터 슈만, 브람스, 볼프에 이르러 고유한 양

식 안에서 시와 음악의 관계를 더욱 눈부시게 발전시켰다. 

  이런 배경으로 독일의 예술가곡은 볼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고 후

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인 말러(G. Mahler, 1860~1911)와 슈트라우

스 (R. Strauss, 1864~1949)를 통해 화려하게 피어났다. 

3)음악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4)Ballad: 이탈리아어의 ‘ballare(춤추다)’에서 파생된 말로 중세 초기에는 무도가였으나, 13세기에         

       역사적, 종교적, 풍자적인 독창곡을 거쳐 16세기에는 주로 이야기 풍의 통속적인 가곡          

       을 가리키게 되었다. 영국의 발라드는 19세기 영국 상류층에서 불러진 센티멘털한 가곡        

       이다. 이를 빅토리언송이라고도 불렀다. 독일에서는 주로 중세의 역사상, 또는 가공의          

       이야기나 낭만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음악화되어 통작 가곡의 형식을 취한다. 슈베르트          

       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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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프의 생애와 그의 가곡에 대한 고찰

  1) 볼프의 생애

  볼프의 생애를 탄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함

으로써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5) 

① 성장기(Formative years 1860~1883)

  볼프(Hugo Filipp Jacob　 Wolf)는 빈디슈그레츠(Windischgräz)에서 가

난한 피혁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볼프의 아버지는 음악 애호가로서 독학으

로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하프와 기타 등을 익혔으며 볼프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직접 가르쳤다.     

  1865년부터 1869년까지 볼프는 빈디슈그레츠 초등학교에 다니며 바익

슬러(S. Weixler)에게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사사받았다. 볼프의 가족들은 

네 명의 형제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호른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

여 연주하였다. 1870년 9월에는 중급 학교에 진학하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학교들을 전전했다. 

  1875년에 볼프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 음악원에 입학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쉐너(Schener)에게 피아노를, 크렌(Kren)에게 화성법과 작

곡을 배웠으며 동급생이었던 말러와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같은 해에 바

그너의 악극「탄호이저(Tannhäuser)」의 초연을 보게 되고 바그너의 음악

5) Stanr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Oxford University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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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념과 이론에 심취하여 바그네리안 (Wagnerian)이 되었으며 1877년

에는 체계적인 학교의 음악수업을 거부하여 결국 퇴학당하게 되어 독자적

인 음악 공부를 하였다. 

  그 이듬해 볼프는 최초의 ‘영감의 분출’을 느껴 하이네(H. Heine, 

1797~1856)6)와 레나우(N. Lenau, 1802-1850)7)의 시에 의한 20여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출판업자를 찾지 못한 관계로 재정적으로 어려

움을 겪었고 1879년부터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1881년에는 친구의 소개로 잘츠부르크 시립 가극장의 합창 지휘자가 되

었으나 경험 부족 및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

었다. 

② 불안정기(Year of uncertainty 1883~1887)

  1883년 후반부터 1887년까지 빈 살롱 신문(Winner Salonblatt)에 음

악비평을 하게 되는데 날카로운 비평으로 인해 그는 빈 음악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슈베르트, 슈만, 쇼팽(F. Chopin, 1810-1849), 리스트

(F. Liszt, 1811-1886)등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호평을 한 반면 마이어베어

(G. Meyerbeer, 1791-1864),  멘델스존(F. Mendelssohn, 1809-1847) 

그리고 브람스에 대해서는 혹평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빈의 음악계를 

6) 하이네(H. Heine): 독일의 시인이자 평론가이다. 괴테와 더불어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          

                    다. 

7) 레나우(N. Lenau): 오스트리아의 시인. 작가 개인의 절망감뿐 아니라 당대의 염세주의를 반영          

                    하는 감상적인 서정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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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잡던 보수파들은 볼프의 적대자가 되었고 작곡자로서의 볼프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1887년 볼프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여성을 위한 6개의 가곡(Sechs 

Lieder für eine Frauenstimme)⌟, ⌜쉐펠, 뫼리케, 괴테 그리고 케너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Sechs Gedichte von Scheffel, Mörike, Goethe 

und Kerner)⌟으로 엮은 첫 번째 가곡집을 출판하였다. 

  볼프는 가곡 이외에도 오페라 「알보인왕 (König Alboin) (1876~187

7)」,「원님 (Der Corregidor) (1896)」,「마누엘 베네가스(Manuel 

Venegas) (1897~미완성)」 등과 몇 곡의 합창곡을 작곡하였으며 기악곡으

로는「현악 4중주 d단조 (1878~1884)」,「인터메쪼 E♭장조(Intermezzo 

E♭Major) (1886), 이탈리안 세레나데(Italienische Serenade) (1887), 교

향시「펜테질레아(Penthesilea) (1883)」, 그리고 몇 곡의 피아노 독주곡 등

을 작곡하였다. 

③ 성공과 명성을 얻은 시기(Mastery and fame 1888~1897)  

  그는 비평가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가곡을 작곡하기 위해 친

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1888년 2월 뫼리케의 

시에 곡을 붙인 ‘북치기(Der Tambour)’가 출판되고 이를 시작으로 유명한 

그의 가곡들이 계속 작곡되었다. 영감은 그칠 줄 모르는 샘물처럼 솟구쳐 

주옥같은 가곡들을 하루에도 2~3씩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볼프는 5월까

지 약 3개월간 뫼리케 시에 의한 43곡의 가곡을 만들어 내었고 계속하여 

아이헨도르프의 시에 붙인 10곡의 가곡을 작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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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년 10월에 「뫼리케 가곡집 Mörike  Liederbuch」을 완성하였다. 

이어 전 20곡의「아이헨도르프 가곡집 Eichendorff Liederbuch」이 완성되

었고 1888년과 1889년 사이에 51곡의 「괴테 가곡집 Goethe Liederbuc

h」을 작곡하였다. 그리고 1891년에 가이벨8)과 하이제9)에 의한 스페인시

의 독일어 번역본을 가지고 44곡의「스페인 가곡집 Spanisches 

Liederbuch」을 쓰게 되었다. 

  1892년 하이제가 이태리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시에 곡을 붙인 「이탈리

아 가곡집」22곡을 쓴 후 볼프는 영감이 사라짐을 느끼고 실의에 빠져 2

년간 괴로움 속에 지내게 된다. 

  이 고난의 시기를 거쳐 1896년 드디어 볼프의 오페라「원님」이 완성되

었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해 4월에는「이탈리아 가곡집 제2권」의 24곡이 

한달만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오페라「원님」은 1896년 6월 만하임 초연 

이후 불과 2회 만에 중단되었으며 1897년 3월에 최후의 가곡집인「미켈란

젤로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Drei Gedichte von Michelangelo)」을 끝

으로 다시 영감이 고갈 되었다. 이 무렵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

작하여 1897년 가을 뇌출혈과 여러 가지 기행, 언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8) 가이벨(F. Geibel): 독일 시인·극작가.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가 뮌헨에 불러모은 문인 집단        

                   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9) 하이제(P. Heyse): 독일의 작가. 191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전통주의자들의 모임인 뮌헨        

                    학파의 뛰어난 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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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련과 고통의 시기

     (Breakdown and terminal illness 1897~1903)
 

  1895년에서 1897년 사이에 그는 30여 곡의 가곡과  새 오페라「마누엘 

베네가스(Manuel Venegas)」(미완성의 1막)를 시작했지만 오페라를 반쯤 

썼을 무렵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신 병원에 수용된다. 따라서 그의 작곡가

로서의 위상은 가곡의 신화적 존재로 남게 된다.  그 후 회복과 병의 재발

을 반복하다 호수에 투신자살 하려다 미수로 그치게 된다.

  1903년 2월 22일 볼프는 정신이상과 폐렴으로 인해 생을 마치게 되고 

그가 존경한 베토벤과 슈베르트 옆에 빈의 중앙묘지에 매장되었다. 

 

  2) 볼프 가곡의 특징

  

  볼프는 후기 낭만 시대부터 초기 사실주의에 이르는 독일 예술가곡의 완

성을 이룬 작곡가로서 볼프 음악의 정수는 그의 가곡이다. 

  초기에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영향을 받아 문학적인 접근을 우선시 하였

다. 슈만 가곡과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곡의 도입은 조용하고 느리게 시작

되어 갑자기 분위기 전환을 가져오고 성악부가 끝난 후에도 피아노 반주가 

곡의 정서를 유지시키는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음악은 깊이 있는 시의 내용과 언어의 이미지에 밀착되고 또한 고

도로 기능화 된 화성을 이용하여 많은 인간의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해 내

었다.  브람스와 멘델스죤 등이 멜로디 중심적인 곡을 썼다면 볼프는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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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집중하여 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낭창법을 사용하

기도 하고 반주부에서 화성과 리듬형의 반복 등을 통해 시를 완성해 나갔

다. 

  시에 대한 볼프의 태도를 평론하였던 뉴만 (E. Newman, 1868~1959)

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볼프의 작품은 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음악

은 시들 중에 태어나 있는 것으로서 항상 시 속에 개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단지 그것을 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함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한 시인의 시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작곡하여 가곡 모음집을 구성

하였는데 표제에 시인의 이름을 두드러지게 기입하여 시와 음악의 동등함

을 나타내었다. 볼프가 쓴 가곡집들은 총 11편이며 그 중 뫼리케의 시에 

의한 53곡(1888), 아이헨도르프의 시에 의한 20곡(1886~1890), 괴테의 

시에 의한 51곡(1886~1894), 가이벨과 하이제가 스페인시를 독일어로 번

역한 시에 의한 44곡(1891), 또 하이제가 이태리어를 번역한 시에 의한 

46곡(1890~1892: 22곡, 1896: 24곡)은 그의 훌륭한 대표작이다. 

  그 외에도 볼프는 입센 (H. J. Ibsen, 1828~1906)10) 의 시 세편과 미켈

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11)의 시 세편, 셰익스피어(W. Shakes

peare, 1564~1616)의 시 한 편 그리고 바이런(G.  Byron, 1788~1824)12) 

10) 입센(H. Ibsen): 노르웨이의 시인. 극작가. 근대 사실주의 희극의 창시자이다.

11) 미켈란젤로(Michelangolo): 이탈리아의 화가·조각가·건축가·시인.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훌륭         

                            한 전기가 2편이나 출판된 최초의 예술가였다. 

12) 바이런(G. Byron): 영국의 낭만파 시인, 풍자가. 당시의 위선과 편견을 통렬히 비난하는 정열         

                     과 냉소의 이른바 바이러니즘으로 영국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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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한 편에 대한 번역물을 가지고 작곡을 하기도 하였다. 

  볼프는 시에 집중하여 낭송하는 형식을 선호하였다. 그의 가곡은 청중에

게 시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음악을 드러내기보다 시의 느낌과 

형식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시가 곧 음악이 되도록 작곡하였다. 

  볼프에게 있어 시의 역할은 음악을 존재하게 하는 소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와 음악의 정교하고도 효율적인 배합을 통해 음악의 방향을 결정

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19세기 예술가곡을 작곡했던 많은 작곡가들 중에

서도 최고의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시문학을 중시하여 그의 가곡을 시와 

음악의 종합체로 만들었다. 작곡을 위해 선택한 시들은 다양하며 시의 자

연스런 종지가 멜로디의 리듬을 결정짓도록 하면서 시의 운율을 처리하였

다. 

  한편 다른 작곡가들이 다룬 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였는데 이를 

다시 작곡할 경우에는 이미 성공을 거둔 시 보다는 덜 알려진 곡에 쓰였던 

시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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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시 인    작곡년도  곡수

여성을 위한 여섯 개의 

가곡집
Reinick, Hebbek, Rückert  1877~1882   6

Scheffe l, M örike, 

Goethe 그리고 Kerner

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

Scheffel, Mörike, Goethe, 

Kerner

              

 1883~1887   6

      Mörike 가곡집           Mörike  1888~1890   53

   Eichendorff 가곡집         Eichendorff      1880~1888   20

     Goethe 가곡집          Goethe    1888~1889   51

      스페인 가곡집
      스페인 민요시

   (Heyse, Gaibel 번역)
 1889~1891   44

     Keller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
          Keller     1890   6

     이탈리아 가곡집
     이탈리아 전통시

       (Heyse번역)
 1892~1896   46

     Renick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
          Renick  1897~1899   3

Heine, Shakespear 그리  

  고 Byron시에 의한 

      4개의 가곡집

     Heine, Shakespear,  

          Byron
 1896~1899   4

Michelangelo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
      Michelangelo     1897   3

   다음은 볼프 가곡집의 목록을 볼프가 선택한 시인에 따라 년도별로 정

리한 것이다. 13)

<표 1>

 

13) E. Sams, The song of Hugo Wolf, 1980.  pp. 49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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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볼프 가곡의 특징을 선율, 화성, 리듬, 반주와 지시어로 나누어 

정리해서 살펴보았다.    

  

  ① 볼프 가곡의 선율

  선율은 시의 내용과 의미에 긴밀하게 밀착된 낭창법14)과 반음계 주의15)

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바그너가 자신의 음악극에서 말과 노래의 

통일을 위해 대담한 산문과 운을 단 운율시 사이에 중도를 찾으려 했던 것

에 영향을 받았다.  

  낭창적인 선율을 살펴보자면 억양, 뉘앙스, 발음에 의해 시의 깊이와 아

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언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음악의 반복을 피했다. 그리하여 볼프의 가곡에서는 시의 뜻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낭창적 멜로디를 사용하여 말하듯이 정확한 가사전달을 추구

하였다. 이러한 볼프의 낭창법은 후기에 쇤베르크의 슈프리히게장16)의 초

석이 되었다. 

  볼프는 단순한 화성적 선율, 극도의 반음계적 선율, 반주부와 전혀 다른 

선율을 가지고 대위적으로 움직이게 한 대위적 선율 등을 사용하였다.   

  

  

14) 낭창법: 시 본래의 운율이나 악센트를 음악화하여 연주할 때 음악에서의 악센트와의 호완 관         

          계를 말한다. 낭창법은 시와 음악의 악센트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여 16       

          세기 이후 오페라를 비롯한 성악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5) 반음계주의: 넓은 의미에서는 본래 온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 즉 반음계적 변화에 의해        

             서 얻은 음을 선율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Sprechgesang: 쇤베르크 등 작곡가들에 의해 시도된 성악 연주형태를 말하며 노래와 이야기

                   의 2가지성격을 띄고 있다. 정해진 음과 리듬 안에서 이야기 하듯이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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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볼프 가곡의 화성 

  볼프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그너였다. 볼프는 리트의 

바그너라 불려 왔고 바그너의 음악적 기법을 추앙했다. 

  바그너의 영향으로 가곡의 특색인 언어의 맛과 선율 그리고 반주를 완전

하게 결합시켜 극적 표현을 극대화 시켰다. 바그너의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화성과 그로인해 표

현되는 로맨티시즘의 드라마를 자신의 가곡에 그대로 계승하였다.17)  

  불협화음과 반음계의 사용은 볼프가 가진 음악적 어휘의 기본 요소로 선

율부에 장식적인 역할과 기능적 화음 구성에도 반음계를 사용하였다.18)  

매우 음색적이며 표현적인 화음을 만들어내었다. 이로써 시와 적절한 조화 

속에 화성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감정의 절정을 이루어내었다. 잦은 전조와 

변화화음 등을 이용하여 더욱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화성의 질

서는 붕괴 직전까지 확대 되고 분해되었다

   

  ③ 볼프 가곡의 리듬

  시적인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당김음과 휴지부를 적절히 사용하여 폭넓

은 리듬적 모티브와 함께 리듬의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미뇽1: 당신은 그 

곳을 아십니까? (Mignon 1: Kennst du das Land?) ’를 보면 소녀의 고향

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움을 나타내기 위해 피아노의 왼손에서 당김음을 사

용하여 리듬을 구성하였다.19) 

17) 음악 대사전. 서울 신진 출판사, 1972.

18) Lorraine Gorrell.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음악춘추사. 1998, p.346.

19) Evelyn Reuter. <프랑스 가곡과 독일 가곡>. 삼호출판사 역, 1977.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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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1> 마디 1~5

  

  작은 리듬 단위의 잦은 반복, 하나의 리듬형을 계속 반복시켜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기도 하였다. 이 또한 시의 내용이나 조성, 각 부분들이 바뀔 

때 빈번히 일어난다.20) 또한 볼프는 중요한 단어를 오래 지속시켜 강조하

기도 하였다. 

 

   ④ 볼프 가곡의 반주

   볼프의 반주는 시를 극적으로,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표현이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볼프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피아노 반주부를 통하여 시와 음악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하였다. 

20) Fussreise: 반주부의 왼손 리듬이 가곡 전체에 사용되어 여행의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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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가곡들을 '소리와 피아노를 위한 시들' 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의 음악과 가사의 완전한 결합에 둔 중요성을 말했다.21) 피아노 반주부는 

성악성부와 대등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때론 성악성부와 진행 방향을 달

리하거나 대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여 아예 다른 조로 흐르기도 하였

다.  

  한 예로 ‘정원사(Der Gärtner)’를 보면 피아노는 백마를 탄 아름다운 공

주이고, 성악부는 공주를 바라만 보는 신분이 낮은 정원사의 동경의 눈길

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시에 의해 반주부의 형태는 많은 다양성을 보인다.

 

 

<악보 2> 마디 1~11

  전주는 곡 전체의 동기나 화음을 예시하기도 하고, 후주는 곡 전체를 요

21) Carol Kimbel 저.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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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명   전체적인 지시어     진행에 따른 지시어

Der Genesene 

an die Hoffnung

Langsam

und schwer: 느리고 

무겁게

breit: 폭넓게

mit innigster Empfindung: 깊고

도 감각적으로

약하거나 해결한다. 볼프는 피아노 반주부에서 성악성부의 표현의 한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시의 배경으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였다. 

 ⑤ 지시어                       

  볼프의 곡을 살펴봄에 있어 특별히 ‘지시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볼

프는 이전 시대의 작곡가들에 비해 세밀한 지시어를 명시해 두고 있다. 이

는 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음으로 실현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연주자로 하여금 작곡 의도의 정확한 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이「뫼리케 가곡집」에 있는 작품들을 다룰 것이기 때

문에 13곡을 선별하여 여기에 쓰여진 지시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53곡중 

13곡만을 살펴보아도 지시어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Im frühling(봄에)’에서 <zwieder ruhiger: 차분하게, leise: 그윽

하게>과 같이 한 곡 안에서도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상세

하게 적고 있다.  

<표 2>「뫼리케 가곡집」에 쓰인 지시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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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ägerlied
Ziemlich lebhaft: 예

쁘고 활발하게

kurz(반주부):짧게

zurückhaltend: 조심성있게

  Der Tambour
Im Marschtempo: 행

진 하듯이

zart, etwas zögernd 섬세하게,

약간 지체하듯

wie im Traume: 꿈꾸듯

Das verlassene 

Mägdlein
  Langsam: 느리게

etwas lebhafter: 더욱 활기차게

etwas ruhiger: 좀 더 조용히

wie zu Anfang: 처음처럼

An eine Aeolsharfe
Sehr gehalten: 매우 

신중하게

Gleiche Bewegung:같은 움직임

으로

etwas zurückhaltend: 대체적으

로 조심성있게

verklingend(반주부): 사라지듯

 Verborgenheit

Mässig und sehr 

innig: 절제되고 매우 

진심어리게

nach und nach belebter und 

leidenschaftlicher: 점점 더 열

정이 확장되듯이

  Im Frühling Gemächlich:여유있게

wieder ruhiger: 차분하게

leise: 그윽하게

pp(sehr weich)(반주부):매우 부

드럽게 pp

immer ppp(반주부): 지속적으로

ppp

sehr ausdrucksvoll(반주부): 표

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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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 breit und gedehnt: 매우 

폭넓게

zögernd: 주저하듯이

Auf eine Christblume
Mässig langsam: 절

제되고 느리게

etwas langsamer u. sehr 

ruhig: 다소 느리게 그리고 조용

하게

geheimnissvoll: 신비롭게

zart und ausdrucksvoll(반주

부): 부드럽고 표현적으로

sich verlierend(반주부):사라지

듯이

  In der Frühe

Sehr getragen und 

schwer: 매우 일정하

고 무겁게

innig und zart: 진심어리고 부드

럽게

allmählig verklingend: 점차 사

라져가게

Zum neuen Jahr
Mässig(nicht eilen):

절제되게(급하지 않게)

ein wenig ruhiger: 약간 조용하

게

belebter: 증가되듯

überströmend: 넘쳐 흐르듯

     Gebet Getragen: 일정하게

fromm und innig: 경건하고 진

심어리게

zart und ausdrucksvoll: 섬세하

고 표현력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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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e Liebe

Langsam 

und der innigsten 

Empfindung: 느리고 

감정을 담아 정성스럽

게

leidenschaftlich: 정열적으로

feierlich gemessen: 엄격하고 

정확하게

   Der Jäger
Kräftig bewegt: 격렬

한 움직임으로

gedehnt: 잡아 당기듯

frisch: 신선하게

Ziemlich nachlassend(mit freiem 

Vortrag): 아주 늦추며(자유롭게 

연주하며)

etwas gemessen(반주부): 일률

적으로 

sehr schnell 

und leidenschaftlich (반주부): 

매우 빠르고 열렬하게

  볼프 가곡의 이해를 돕고자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볼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뫼리케 가곡집」에 나타난 그의 작품세계를 들여

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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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뫼리케에 의한 가곡

  1) 뫼리케의 생애

  뫼리케(Eduard Fredric Mörike, 1804~1875)는 1804년 루드비히스부

르크(Ludwigsburg)에서 태어났으며 평생을 슈바벤(Schwaben)에서 살았

다. 하이네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와 대조적인 시를 썼고 고독하게 일생

을 마친 시인이다.22) 어린 시절 신학교와 튜빙겐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

으며, 1826년 목사가 되었으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갈

등의 위기를 느꼈다. 건강문제로 목사직을 쉬면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창작

하였는데, 모두 짙은 관능적 분위기로 충만한 것으로써, 종교적인 갈등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829년 그는 목사직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속된 결혼과 파혼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서정시들을 창작하게 되었다. 1834

년부터 1843년까지 클레퍼줄츠바하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사직을 수행하고, 

불과 39세의 나이에 은퇴해 연금을 받아 생활하였다.

  1851년 마르가레테 폰 슈페트와 결혼한 뒤에는 슈투트가르트

(Stuttgart)의 한 여학교에서 독일문학을 가르쳐 생활비를 보탰다. 

  뫼리케가 살았던 시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 혁명의 거센 기운이 독

일을 휩쓸기 시작할 때였다. 많은 문학가들이 정치적 열기에 싸여 있었고 

뫼리케 역시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문학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구현해 나갔다.

  여러 해 동안 뛰어난 작품들을 썼으나, 함께 살던 누이 클라라에 대한 

22) 박용구,<세계의 음악>, 창조사, 1969,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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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가레테의 질투심은 그의 창조력을 거의 고갈시키기에 이르렀다.

  죽기 전 2년 동안은 마르가레테와 헤어져 클라라와 작은딸과 함께 살다

가 1875년 가난과 불행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23) 

  그의 대표작으로는 소설「화가 놀텐(1832)」, 동화「슈트트가르트의 작

은 요정(1853)」, 단편소설「프라하로 여행하고 있는 모차르트(1856)」등

이 있다.

 

 2) 뫼리케의 시 

  개신교 목사였던 뫼리케는 스베인 마을 출신의 소녀에게서 나온 유명한 

고대 시인인 호러티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의 시들은 종교적인 헌신, 

유머, 사실주의, 상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24) 

  그의 시는 고대풍의 목가시, 고전의 미를 칭송하는 시, 심금을 울리는 연

애시, 인상적인 시, 소박한 민요풍의 시 등 다채롭다. 시의 형식은 고전주

의적이며 낭만적인 자연의 신비와 정밀한 묘사는 사실적이다. 언어의 조각

자인 동시에 언어의 음악가였던 뫼리케의 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기

묘한 빛깔을 지니고 있어, 그의 시를 지배하는 일관된 세계관은 잘 드러나

지 않았다. 

  뫼리케 시의 근본 모티브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자아와의 

교감을 추구하는 성스러움이다. 그는 시대적인 잡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시 

세계에 몰입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었다. 이와 같이 

고전적인 요소와 낭만주의적 요소, 민속적인 요소와 리얼리즘 요소가 두루 

23)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

24) Carol Kimbel 저,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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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해 있다.25) 

  뫼리케 시의 특성은 시가 요구하는 표현과 그 형식에 있어 볼프의 가곡

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확고한 성격의 것이었다. 

3)「뫼리케 가곡집」의 주제별 분류 

  ⌜뫼리케 가곡집⌟은 볼프의 많은 가곡집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곡으로 표현의 우수성과 종교성, 시의 다양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볼프는 그가 존경했던 슈만의 영향으로 뫼리케의 시에 관심을 갖고  1888

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비엔나 외곽에 있는 페르히톨즈도르프에서 ⌜뫼

리케 가곡집⌟을 작곡하게 된다.

  이 가곡집은 한 시인의 시들만을 가지고 작곡한 가곡집 중 최초의 작품

이며, 볼프의 가장 잘 알려진 가곡들을 포함하고 있다.26) 열정적으로 작곡

한 결과 불과 9개월 사이에 53곡을 작곡하였다. 

 이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다양성 면에서도 독일 예술가곡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매우 다채롭고 내용과 표현이 광범위하여 뫼리케에 대한 최고

의 해석가라고 평가 받는다. 시들은 민요풍의 소박한 것, 자연풍경, 인물화, 

종교적인 것, 재치 있는 시, 서정적 이면서도 에로틱한 사랑의 시 등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다.

  ⌜뫼리케 가곡집⌟은 볼프 가곡의 샘플이라 불릴 만큼 그 다양성을 갖으

25) Carol Kimball, Ibid. p.117.

26) 독일 명가곡 전집, Wolf 가곡집<제 1권>, 음악 춘추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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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마저 능가하지 못할 정도의 표현내용의 광범위함과 

대담함을 갖는다. 

  볼프는 그 내용들에 따라 다양한 리듬, 화성, 선율, 구성 등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진 곡으로는 ‘Auf ein altes 

Bild' 'Schlafendes Jesuskind' 'Gebet' 등이 있고, 전통적인 민요풍으로는 

‘Der Gärtner' 'Fussreise' 'Jägerlied' 등이 있으며 발라드 풍으로는 ‘Der 

Knabe und Immlein' 'Elfenlied' 'Abschied' 등이 있다. 그 외 경쾌하고 밝

은 곡,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곡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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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노래
함 1 소생하는 희망

(Der Genesene an die Hoffnung)  1888.3.6

   사  랑

2 소년과 꿀벌
(Der Knabe und das Immlein)  1888.2.22

3 새벽의 즐거운 한때
(Ein Stündlein wohl vor Tag)  1888.2.22

4 사냥꾼의 노래(Jägerlied)  1888.2.22

7 버림받은 처녀
(Das verlassene Mägdlein)  1888.3.24

8 만남(Begegnung)  1888.3.22

9 무한한 사랑(Nimmersatte Liebe)  1888.3.24

14 아그네스(Agnes)  1888.5.3

32 사랑하는 이에게(An die Geliebte)  1888.10.11

33 페레그리나Ⅰ(PeregrinaⅠ)  1888.4.28

34 페레그리나Ⅱ(PeregrinaⅡ)  1888.4.30

36 안녕(Lebe wohl)  1888.4.1

40 사냥꾼(Der Jäger)  1888.2.23 

42
처녀의 첫 사랑의 노래
(Erstes Liebeslied eines 
Mädchens)

 1888.3.20

43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
(Lied eines Verliebten)  1888.3.14

50 명령(Auftrag)  1888.2.25

   주  제 No             곡     명  작곡시기

  다음은 뫼리케 가곡집의 53곡 전체를 나열하기 보다는 주제별로 연관성 

있는 곡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았다.

  <표 3> 뫼리케 가곡집의 주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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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

6 봄이다(Er ist's)  1888.5.5

13 봄에(Im Frühling)  1888.5.8

19 한밤중에(Un Mitternacht)  1888.4.20

20 크리스트불루메에게Ⅰ
(Auf eine ChristblumeⅠ  1888.11.21

21 크리스트불루메에게Ⅱ
(Auf eine ChristblumeⅡ  1888.4.26

38 바람의 노래(Lied vom Winde)  1888.2.29

   신  화

16 요정의 노래(Elfenlied)  1888.3.7

44 불의 기사(Der Feuerreiter)  1888.10.10

45
갈대뿌리의 물의 요정

(Nixe Binsefuss)
 1888.5.13

47
뭄멜호의 요괴

(Die Geister am Mummelsee)
 1888.5.18

48 황새의 인사(Storchenbotschaft)  1888.3.27

전 통 민 요 풍

의 곡

10 산책(Fussereise)  1888.3.21

17 정원사(Der Gärtner)  1888.3.7

풍자가 담긴 

곡

51 어느 혼례에서(Bei einer Trauung)  1888.3.1

53 이별(Abschied)  1888.3.8

   주  제 No             곡     명   작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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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교

22 탄식(Seufzer)  1888.1.12

23
옛 그림에 부쳐

(Auf ein altes Bild)
 1888.4.14

24 이른 아침에(In der Frühe)  1888.5.5

25
잠자는 아기 예수

(Schlafendes Jesuskind)
 1888.10.6

26 수난주간(Charwoche)  1888.10.8

27 새해에(Zum neuen Jahr)  1888.10.5

28 기도(Gebet)  1888.10.4

30 새로운 사랑(Neue Liebe)  1888.10.4

31 위안은 어디에(Wo find'ich Trost)  1888.10.6

39
생각해 보라 오 영혼이여

(Denk'es, O Seele!)
 1888.3.10

  주    제 No          곡      명   작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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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 연구와 분석을 통한 연주의 활용

  1) Er ist's (봄이다)

  ① 시 해석

Frühling  　　lässt   sein  　blaues  　Band　

［ｆｒｙ：ｌɪŋ　　 ｌɛｓｔ　　 ｚａɪｎ　 　ｂｌａʊｅｓ　  ｂａｎｔ］     　　　　　　　　

  봄은  　 　　　허락하다　  그의　　  파란       리본을　

Wieder 　　 flattern　　 　durch 　　die 　　Lüfte, 

［ｖｉ：ｄɐ 27)　　ｆｌａｔɐｎ 　　　ｄʊｒç 　　　ｄｉ(ː)  　ｌｙｆｔə］

 다시     　훨훨 날아서 가다 　　통과하여   산들바람에 　날리며

봄은 그의 파란 리본을  산들바람에  날리며 다시 날아온다.

Süsse, 　 　wohlbekannte   　　Düfte  

［ｚｙːｓɛ     ｖｏːｌｂｅｋａｎｔə     ｄｙｆｔə］   

달고 　　 잘 알려진 (그윽한) 　　향내는

27) [ɐ]：모음화된 'r' (예)전철 후철에서: erwarten[ɛɐｖａｒｔｎ]　

                         강세 없는 음절의 어미에서: natur[ｎａｔｕːɐ]
　　　　　　　　　　　　 단음절로 된 어미에서: tor［ｔｏ：ɐ］
　　　　　　　　　　　　 장음이 있는 음절의 끝에서: fahrt[fa：ɐ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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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ifen   　　　　ahnungsvoll  　　das 　Land. 

［ʃｔｒａɪｆəｎ    　　ａːｎʊŋｓｆｏｌ 　　　ｄａｓ　ｌａｎｔ］ 

가볍게 스쳐간다　　예감을 품고 있는　　　　대지를

달고 그윽한 향내는  가슴 설레게 대지를 가볍게 스쳐간다.

Veilchen 　　　träumen 　　schon, 

［ｆａɪｌç əｎ  　ｔｒɔｙｍəｎ　　　ʃｏːｎ］             

오랑캐꽃은 　　꿈꾸면서　　벌써 

Wollen      　 balde    kommen, 

［ｖɔｌəｎ        ｂａｌｄə    ｋɔｍəｎ］　

~할 예정이다     곧       　오다    

오랑캐꽃은 꿈꾸면서 벌써 오려한다.

Horch,        　von 　 fern 　ein　　leiser 　Harfenton 

［ｈɔｒç            ｆɔｎ　 　ｆɛｒｎ   ａɪｎ　　ｌａɪｚə　　ｈａｒｆəｎｔəｎ］

귀 기울여 들어라.  ~로부터  　멀리서 　　　조용한 　　　　하프소리 　

귀기울여 들어라, 멀리서 조용한 하프소리가 들려온다.

Frühling,　　 ja 　　du 　bist's!  

［ｆｒｙ：ｌɪŋ     ｊａ：  　ｄːｕ  ｂɪｓｔｓ］     

 　봄, 　　　그렇다　 　 너로다 

봄, 그렇다. 너로구나!



- 30 -

Dich  　 hab    ich   　vernommen,  

［ｄɪç     　ｈａːｐ     ɪç  　   ｆɛɐｎəｍｍəｎ］　

 너    　느끼다    나는     듣는다

ja      　du    bist's!                       

［ｊａ：  　ｄːｕ  　 ｂɪｓｔｓ］     

그렇다　 　너로다 

나는 너의 소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 너로구나!

　이 곡은 뫼리케 가곡집　중 6번째 곡으로 1888년 5월 5일에 작곡되었

고 봄의 소리와 향기가 기쁨에 가득 차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선율선을 따

라 쉼 없이 쏟아지는 듯하다. 

  약동하는 봄의 기쁨을 표현하는 밝은 선율의 진행이 시의 시상과 일치한

다. 봄을 산들바람에 가볍게 날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비교적 단순한 리듬

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화성의 연결보다는 리듬의 반복으로 봄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뫼리케의 이 시는 슈만과 프란츠에 의해서도 작곡되었다. 

  제 1연은 -d,-e,-e,-d로 끝나고 제 2연은 -n,-n,-n으로, 제 3연은  

-ts,-ts로 끝나는 각운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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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악곡분석

 

   이 곡은〔A+B+C〕의 세도막 형식이며 전주(1~2), A(3~13), 간주, 

B(15~간주~25), C(26~36), 후주(37~55) 로 나뉜다.  조성은  G Major 

이고, 박자는 4/8, 빠르기는  Sehr lebhaft, jubelnd (생기있게) 이다.

  

<표 4> Er ist's 의 형식

 

 

 마디 1~2 3~6 7~13  14 15~18  19 20~25 26~29 30~36 37~55

셈여림    p(1~2)        pp(7~12)- ppp(13~25)   f
 ff-mf

 -fff

 sf-p

 -pp

-ppp

 조성                                 G Major 

 박자                                   4/8

빠르기                       Sehr lebhaft, jubelnd (생기있게)

 음역                                D4 ⇒ G5

형 식

구분

          A         B          C

전주  a  b
간

주
  c 간주  d  e   f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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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주와 A 부분

  <악보 3> 마디 1~6

 

   이 부분의 반주부는 4/8 박자로 셋잇단음표의 같음 리듬 꼴을 사용하여 

봄의 느낌을 경쾌하게 표현하는 반주형을 구성하였다. 아르페지오와 분산

화음들이 섞여서 나오는 빠른 움직임의 삼연음의 패턴과 몇 개의 반복되는 

동기들이 계속 사용되어28) 곡 전체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마디 3의 성악부는 부점 리듬으로 시작하여 봄의 생기 있는 기운이 전해

지도록 하였다.

  마디 5~6의 ‘Wieder flattern durch die Lüfte(산들바람에 날리며)’에서 

16분음표로 순차 상행하는 음형을 재빠르고 정확한 딕션으로 표현한다.

28) Carol Kimbel 저,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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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마디 7~14

  

  마디 7에서 변화음이 나오면서 단조의 느낌이 마디 12까지 지속된다. 봄

을 맞는 기쁨 뒤에 슬픔도 따른다는 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디 9에서 마디 10을 넘어갈 때 싱코페이션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마

디 13에 이르러 ‘Land(대지)’를 긴 지속음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땅에 가득

한 봄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한 마디 7에서 변화음으로 ‘süsse(달콤

한)’의 가사를 표현할 때는 pp 로 호흡을 모아 부른다. 

  간주는 옥타브를 올려 악상ppp 를 잘 살려주고 있다. 곧 이어질 B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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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분위기로 이어준다. 

Ⅱ. B부분

 

  <악보 5> 마디 15~18

  

  시의 중반부에 이르러 대지에 가득한 봄에 더욱 흠뻑 취해 있는 화자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A부분 후반부부터 많은 임시표가 등장한다. 

그럼으로써 화성적인 변화를 이끌어 B부분이 시작되고 있다. 

  마디 15~16은 마디 14에서 분위기 전환을 가져온 간주에 이어 조용하게 

시작된다. 선율은 마디 9~10에 나타난 도약되는 음을 모방하고 있다. 리듬 

또한 A부분과 같은 형태인 부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섬세한 가사를 부점 리

듬에 실어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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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부의 화성적 진행은 반음계적 진행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마디 14에

서 나타났던 C#, E#, G#음이 마디 15에서 각각 반음씩 상승하여 D#, F#, 

A 로 진행되었다. 29) 

  

<악보 6> 마디 19~25

 

   마디 18에서 반주부에 등장하는 ♭에 의해 음정이 바뀌어 간주가 이어

짐에 따라 마디 19의 ♭이 갑자기 마디 20에서 사라지며 시작되는 D# 음

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마디에 걸쳐 화성적 변화를 거듭하여 ‘Horch!(들어요)'를 pp 로 

여리게 시작하여 마디 22를 넘어갈 때 싱코페이션을 이루어 긴장감을 극대

화 한다. 그리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멀리서 들려오는 하프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봄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29) 한유정, “ H. Wolf의 가곡집 증 Mörike 가곡집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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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24에서 F# 음을 지속시키며 크레센도 하는 것을 반주부가 이어서 

자연스럽게 곡의 절정으로 이끌고 있다.  

  

  Ⅲ. C부분과 후주

 <악보 7> 마디 26~30

 

   마디 26~27과 마디 28~29는 ‘Frühling, ja du bist's!(봄아 너로구나!)'

라고 봄이 왔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장조와 단조로 서로 대칭을 이루어

-''E', 'C' 를 단조에서 'E♭', 'B♭'로- 변화를 주어 표현하고 있다. ‘du’에서

는 32분음표를 사용하여 뒤에 이어 나오는 ‘bist's(너-봄)’을 향하기 위해 

부점 리듬과 함께 더욱더 고조된 긴장감과 활력을 표현하였다. 

  같은 가사와 음형이 빠른 진행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노래

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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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 마디 31~36

  

  마디 30~36은 이 곡의 절정 부분이다. 앞선 마디 26부터 f 로 진행하여 

마디 30에 이르러 ‘Dich hab ich vernommen ja du bist's!(나는 느끼고 있

었다. 너로구나!)’에서 봄을 내 속에 한껏 받아들인 충만함에 가득찬 기쁨을 

최고음으로 나타내며 반복한다. 

  마디 31의 ‘ja'가 세 마디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박자를 반주자와 함께 진행

을 느끼며 세지 않으면 놓치거나 혹은 박자를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

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반주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음에서 ‘bist's(너-봄)’을 가장 긴 지속음과 최고음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시어도 ‘feurig(격렬한)’으로 표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주부는 음량이 가장 확장되어 오른손과 왼손이 반진행 함으로써 꽉 찬 

느낌을 주어 곡의 절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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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9> 마디 37~55

  

  이 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긴 후주는 마디 36~43과 마디 44~55로 

나눌 수 있다. 마디 36~43은 오른손, 왼손이 함께 도약과 순차 진행으로 

상행 진행하면서 마디의 첫 음마다 s로  강박을 주어 봄의 풍성함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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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벅찬 감격으로 이어간다. 또한 상성부와 하성부 사이에 2:3이라는 새로

운 리듬형태를 통해 봄의 경쾌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 준다. 

  마디 44~55까지의 후주는 물결모양의 반주형으로 ff 로 시작하여 dim 를 

거치며 낮은 음역까지 하강하여 p 로 다시 마디 48에서 상승한다.  봄의 숨

결을 느끼듯 조용히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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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그림에 부쳐( Auf ein altes Bild )

 ① 시 해석

In  grüner 　Landschaft 　 Sommerflor,  

[ɪn   ｇｒｙｎɐ　　ｌａｎｔʃａｆｔ　ｚɔｍɐｆｌｏːɐ]         

~에  　푸른 　　풍경 　　　　여름 꽃

bei   　kühlem  　Wasser,  Schilf   und   Rohr, 

[baɪ    　ｋｙːｌəｍ　  ｖａｓɐ   　ʃɪｌｆ　 ʊｎｔ   ｒｏːɐ]
~곁에서  서늘한 　　　　물　　  갈대　  ~와 　갈대(잡초) 

푸른 풍경의  여름꽃, 서늘한 물가 갈대와 잡초가 우거진 곁에서

Schau,   wie    das    knäblein     　Sündelos   

 [ʃａｕ    ｖｉː  ｄａｓ  ｋｎɛｂｌａɪｎ    ｚｙｎｄəｌｏｓ]  

보라, 　 어떻게　　　　어린이　　　　 　죄가 없는　　　　　　

Frei        　spielet     auf     der   Jungfrau   Schooss!

[ｆｒａɪ　　    ʃｐｉːｌəｔ   ａｕｆ     ｄｅːɐ   ｊʊŋｆｒａʊ    ʃɔːｓ]  

구속을 받지 않는　　 놀다　　 ~위　　   성모마리아　　   가슴

보라, 성모마리아의 가슴 위에서 노는 죄가 없고 천진한 어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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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ort    　im     Walde    wonnesam,  

[ʊｎｔ　  ｄɔｒｔ   　 ɪｍ      ｖａｌｄə     ｖɔ ｎəｚａｍ]         

그리고  거기에 　여기 　　숲속에　　　환희

그리고 여기 환희의 숲속에. 

Ach,  　grünet  　schon  　des  　kreuzes   Stamm!

[ ａç　   ｇｒｙːｎｅｔ  ʃｏːｎ　　ｄɛｓ　 ｋｒɔｙｔｚｅｓ　ʃｔａｍ]

아, 　　　나뭇잎 　　벌써 　　 십자가 　　　 나무 줄기가 

아, 벌써 십자가 나무줄기가 무성하구나!  

　 이 곡은 뫼리케 가곡집 중 23번째 곡으로 1888년 4월 14일에 작곡되었

다. 종교적인 주제를 담은 이 시는 뫼리케가 푸른 풍경을 담은 아름다운 그

림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시로 여섯 행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풍경 

속에 담긴 성모와 무릎 위에서 노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행에서 

시인의 관점이 이동하여 자신의 감정이입을 통해 무성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자라 예수가 처형될 십자가가 되는 것을 본다. 

  볼프는 Edmund Lang에게 편지로 “내가 방금 끝낸 이 마지막 가곡

은 가장 최고입니다. 나는 아직도 황활한 무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모든 

것이 나를 에워싼 푸르름에서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30)

  이 시는 r-r s-s m-m의 규칙적인 각운이 사용되었다. 

 

30) Eric Sams. The song of Hugo Wolf,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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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악곡 분석

  이 곡의 형식은 〔A+B〕로 나뉘는데 전주(1~4), A(4~12), B(13~20), 

후주(21~26)로 되어 있다.  전주와 후주를 가지고 있는 통작 형식의 곡이

다.  A부분은 B부분과 많이 유사성을 보인다. 조성은 f# minor 이고 박자

는 4/4, 빠르기는  langsam (천천히) 이다.

 그림에서의 풍경을 ‘Sehr zart(섬세하고 부드럽게)’로 ‘Langsam'으로 연주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드라마틱하기 보다는 두 마디 중심의 프레이즈를 이

해하면서 관점의 이동이 민감하게 표현되도록 연주한다.

<표5> Auf ein altes Bild의 형식

 마디 1~4 5~7 8~9 10~13 14~15 16~17 18~19 20~21  22~27

셈여림              pp  mf   pp  mf

 

  pp
p(22~25)

pp(27)

 조성                                 f# minor

 박자                                   4/4

빠르기                              langsam: 천천히

음역                           F#₄     →    E#5  

형 식

구 분

          A                  B  

전주  a  b  c 간주  d  간주  e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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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주와 A부분

<악보10> 마디 1~4

 

   조용하고 잔잔한 서주부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그림 속으로 이

끌어 가고  찬송가 반주의 형태로 진행되어 종교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다. 

4분음표 위주로 단순하게 진행 시킨 것은 아름다운 자연과 천진한 아기 예

수를 묘사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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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마디 5~13

  

  

  피아노 반주와 성악 선율 사이에서 반진행하는 좁은 음정들은 장엄한 기

도이자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게 해준다. 

  마디 5~7의 "In grüner Land schaft Sommerflor(푸른 풍경 여름 꽃)”는 

그림속의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잔잔하고 고요한 pp 로 단순하게 쓰

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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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6~7의 bass 선율과 성악 선율이 옥타브를 이루어 진행된다. 마디 8

에서 다시 전주부와 같은 형태를 보이며 마디 9~10 역시 반진행과 옥타브 

진행을 보인다. 

  마디 10~12는 성악선율이 반주와 다른 리듬으로 전개 되므로 연주자는 

당김음의 리듬을 잘 살려야 한다. “Schau, wie das knäblein Sündelos 

Frei spielet auf der Jungfrau Schoss! (보라, 성모님 무릎 위에 천진하게 

노는 어린이를)”에서 소년의 천진함이 표현되도록 활발하게  연주한다. 또

한 지금까지 보여줬던 f# 단조 화성과는 달리 마디 12에서는 F# 장조의 Ⅰ

도로 종지를 형성하여 B부분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Ⅱ. B부분

  <악보12> 마디 15~17

  마디 14~15에 걸친 두 마디의 간주는 전주에서 완전 4도로 동형 진행되

어 마디 16에서 전조 되면서 시인의 관점으로 분위기 전환을 이룬다. 반주

부에서는 이음줄, 붙임줄, 당김음이 사용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보면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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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데에 반음계와 당김음을 사용하였다. 성악 선율을 연주할 때에

는 전조된 분위기를 느끼면서 반주와 교차되어 진행하는 역동적인 기쁨을 

잔잔하게 시작하여 m까지 확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악보13> 마디 18~21

   두 마디의 성악 성부 이후 다시 두 마디의 간주가 이어지면서  ‘ach!'의 

놀람을 통해 다시 현실로 돌아온 시인의 관점이 이어진다.

   마디 20~21은 피아노와 성악 선율 사이에서 역행하는 좁은 음정들은 

장엄한, 거의 기도자 같은 분위기를 지속하게 한다.31)

  연주할 때에는 'grünet(초록)'와 'Kreuzes(십자가)'에 중점을 두도록 긴 음

으로 쓰여졌다. 이것은 'grünet(초록)'이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색

이며 예수가 예루살렘에 최초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전나무와 올리브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는데 녹색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와 전나무의 잎 색깔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색을 십자가에 이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Stamm

(나무줄기)'에서는 Ⅴ도 끝나므로 완전히 끝나는 느낌을 주기 보다는 반주가 

나머지 후주로 시상을  이어 가서 종지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주부에 호

31) Carol Kimbel 저.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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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을 연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디 21에서 성악 성부의 마지막을 연결하는 후주부는 rit 와 늘임

표를 통해 예수가 처형될 십자가를 예견한다. 다이내믹은 성악 성부가 mf 

로 'Stamm(나무줄기)'를 강조하며 끝을 맺으면 전타음으로 시작되는 후주부

가 f# minor의 pp 로 시작된다.

  <악보14> 마디 22~27

 

  f# minor로 진행되던 후주부는 마디 24에서 # Major 로 전조 되는 부분

을 s로 강조하였다가 마디 26에서  F# Major 의 Ⅰ도로 마무리 하는 

picardy 3도32)를 형성하는 화성적 움직임을 주고 있다.

32) picardy 3도: 단조의 곡에서 악곡의 끝맺음에 쓰이는 3화음의 제 3음을 반음 올려 장3화음           

      으로 끝맺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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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자는 아기 예수(Schlafendes Jesuskind)

  ① 시 해석

Sohn  　 der   Jungfrau,  　Himmelskind!             

[ｚｏːｎ  ｄｅːɐ   ｊʊŋｆｒａʊ    ｈɪｍəｌｓｋɪｎｔ]

　아들     　성모      　  하나님의 독생자

성모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am   Boden  auf dem  Holz   der  Schmerzen   eingeschlafen  

[ａｍ 　 ｂｏːｄəｎ  ａｕｆ ｄəｍ　ｈɔｌｔｓ　 ｄｅ ɐː　　 ʃｍɛｒｔｓəｎ　　　ａɪｎｇəʃｌａｆəｎ]

~에(장소) 땅(바닥)  ~위 　 나무　　　   고통  　      잠들어

고통의 나무 바닥위에 잠들어 계시니

das 　der　 fromme  　Meister　 　sinnvoll 　　 spielend      

[ｄａｓ　ｄəːɐ　 ｆｒɔｍə　  ｍａɪｓｔɐ 　  ｚɪｎｆｏｌ     ʃｐｉːｌəｎｔ]

 　 　　경건한 　　　　　명인  　  의미 심장한   재생하다

그는 경건한 명인, 의미심장하게 움직인다.

deinen　　 leichten 　　Träumen 　 unterlegte

[ｄａɪｎəｎ　  ｌａɪçｔəｎ     ｔｒɔｙｍəｎ 　 ʊｎｔɐｌｅｋｔə]

 당신의   가벼운(좋은)   꿈꾸다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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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벼운 꿈들 밑에 자리하였다.

Blume   　 du,   noch   in   der  　Knospe   dämmernd  

[ｂｌｕːｍə  ｄｕ  ː    ｎｏｘ　 ɪｎ　ｄｅːɐ  ｋｎɔｓｐə　    ｄɛｍɐｎ]

꽃송이   　당신  여전히      봉오리        　주위가 밝아지다

너의 꽃은, 아직 꽃봉오리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며 

eingehüllt    　die Herrlichkeit   　　des Vaters!  

[ａɪｎｇəｈｙｌｔ 　 ｄｉ　ｈɛｒｌɪçｋａɪｔ　　ｄｅｓ　ｆａːｔɐｓ]

　포장         　　 장엄한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감추고 있다.

O 　wer 　 sehen 　könnte, 

[ｏ　 ｖｅːɐ   ｚｅｎ     ｋœｎｔə]                  

오 　누가 　보다　  할수 있다

오 누가 볼수 있었겠는가,

welche    Bilder     　 hinter   dieser   　Stirne, 

[ v ɛ l çə     ｂɪｌｄɐ        ｈɪｎｔɐ   ｄｉːｚɐ 　  ʃｔɪｒｎə]

어떤    모양을 이루다    ~뒤에 　이(이것)　　이마 

diesen 　　schwarzen   Wimpern,     

[ｄｉːｚəｎ   ʃｖａｒｔｓəｎ   ｖɪｍｐɐｎ]

 이        　검은       속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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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    in  sanftem  　 Wechsel   malen!    

[ｚɪç     ɪｎ　ｚａｎｆｔəｍ    ｖɛｋｓəｌ    ｍａːｌəｎ]

자신     온화한    　   　변화　　　칠하다

이 이마, 검정 속눈썹이 온화하게 변화되어 그려지는가를 

Sohn   　der  Jungfrau, 　  Himmelskind.

[ｚｏːｎ  ｄｅːɐ   ｊʊŋｆｒａʊ    ｈɪｍəｌｓｋɪｎｔ]

아들       성모        　　 하나님의 독생자

성모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 곡은 뫼리케 가곡집 중 25번째 곡으로 1888년 10월 6일에 작곡되었고 

뫼리케 시 중에서 내면적인 종교성을 가장 잘 나타낸 시이다. 또한 이탈리아

의 화가 프란체스코 알바니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쓴 시이기 때문에 잠

자고 있는 어린 예수가 더욱 회화적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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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악곡 분석

  이 곡은 〔A+B+코다(Coda)〕의 두도막 형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주

(1~4), A(5~12), B(14~22), 간주(23~26), 코다coda(27~30) 이며 통작 형식

이다. 전반적으로 F Major 의 조성감이 분명하고 4/2의 장중한 코랄풍으로33) 

잠자고 있는 예수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pp 위주의 다이내믹이 곡 전체

에 쓰이고 있다. 반음계 진행이 두드러지고 반주는 이분음표 위주의 순차진행

을 통해 종교적 색채감을 나타내고 있다. 곡의 마지막 부분에 코다(coda)가 

쓰인 것이 특징이다. 

<표 6> Schlafendes Jesuskind 의 형식

33) 코랄풍: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찬송가를 뜻하는 chorale의 작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랄은 성가나 교회의 노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마 디  1~4  5~8  9~12 12~13 14~17 18~22 23~26 27~30

셈여림         ppp   p
mf-pp

-ppp
  pp

ppp-

pppp

 조 성                                  F Major

 박 자                                    4/2

빠르기
                        Sehr getragen und weihevoll

               (장중하고 영감에 가득찬 소리로 길게 끄는 듯이)

형 식

구 분

         A           B      코다

 전주   a   b 간주   c   d  간주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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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 부분

  <악보 15> 마디 1~4

   

  

  장중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전주는 F Major 의 안정된 조성감을 바탕으

로 2분음표 위주의 상승, 하강의 순차진행이 잔잔하게 구성되었다. 첫 음

이 싱코페이션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곡 전체적으로 선율이 제시될 때 반복

적으로 쓰인 기법이다. 이는 곡의 진행을 끌어가는 주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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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마디 5~12

 

  

 

  성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안정된 Ⅰ도 화성과 장중하고 차분한 선율을 

통해 고결한 ‘Himmelskind(하나님의 독생자)'를 표현한다. 마디 7~8은 하

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하행하는 성악 선율로써 음화로34) 표

34) 음화: 음악으로 회화적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 표제 음악의 일종으로 근대음악에 현저하             

며, 관현악을 위해 쓰여 지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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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있다. 마디 9부터는 반주부가 반음계적으로 상승하고 마디 11부터 

성악 선율이 반음계로 순차 하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음정으로 반음계 진행

을 부각시켜야 한다. 

 Ⅱ. B 부분

<악보 17> 마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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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14에서 시작되는 B부분의 가사 ‘Blume du(당신은 꽃입니다)’를 강

조하기 위해 앞선 간주에서 ‘sehr ausdrucksvoll(매우 풍부한 표정으로)’라

고 악상을 제시하였다. 

 ‘Blume du'에서〔u〕모음이 좁아지지 않게 풍부한 소리로 지속될 수 있도

록 부름으로써 고귀한 예수의 모습을 잘 묘사한다. 성악 선율은 점차 상향

하여 마디 16에서 ‘Herrlich(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최고음인 A♭으로 부각시

키고 있다. 마디 15 이후로는 반주부에서 먼저 주요음을 제시해 주고 성악 선율

이 이를 따라 나오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성은 마디 13에서 E♭Major로 전

조 되었던 것이 마디 18에서 원조인 F Major로 돌아오게 된다. 

  마디 18에서 F Major 의 Ⅰ도로 시작한다. 반주부의 bass가 F 음을 지속하

며  pedal tone으로 쓰여 장중한 분위기를 주도한다. 예수의 모습이 ‘welche 

Bilder hinter dieser Stirne (이마, 눈시울)' 등으로 섬세하게 묘사된 부분으로  

B♮ 과 B♯ 이 교차되어 나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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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다(coda) 부분

 <악보 18> 마디 23~30

  후주는 전주(마디1~4)와 똑같다. 마디 27~30은 마디 5~6과 동일하게 진행

하다가 성악 성부가 버금딸림화음에서 끝나고 이를 이어 받아 반주 부분에서 

정격종지한다. 

  코다(coda)를 두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시한번 노래함으로써 그림 속에서 

보고 있는 어린 예수의 모습을 듣는 이로 하여금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

다. 

  다이내믹은 ppp-pppp로 곡의 여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악상 또한 ‘wie in 

tiefes Sinnen verloren(내면에서 기도하듯 사라지게)’로 지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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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도(Gebet)

  ① 시 해석

Herr!   schicke   was    du    wilt               

[ｈɛｒ      ʃɪｋə　   ｖａｓ    ｄｕː　ｖɪｌｔ]

님(주) 　보내다   무엇을   너 　원하다

Ein　 　Liebes 　　oder    Leides  

[ａɪｎ　 ｌｉːｂəｓ　  ｏ  ːｄɐ  　ｌａɪｄəｓ]            

　　사랑 　    　　 혹은 　　 슬픔

주여, 사랑이든 슬픔이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지 보내소서

Ich 　  bin 　 vergnügt,    dass    Beides  

[ɪç      ｂɪｎ   　ｆɛɐｇｎːｙｋｔ   　das     ｂａɪｄə ｓ ] 

나는   당신의 　즐거움   ~인것(일)　 양쪽

aus      deinen    Händen   quillt    

[ａʊｓ     ｄａɪｎəｎ     ｈɛｎｄə ｎ    ｋｖɪｌｔ]       

나오다 　 너의 것　　　손　　　파도

나는 당신의 손으로부터 나온 이둘 모두를 즐거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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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lest        mit      Freuden  

[ｖɔｌəｓｔ        ｍɪｔ     ｆｒɔｙｄəｎ]

치우치다    ~와 함께    즐거움          

und      wollest      mit     Lieden

[ʊｎｔ      ｖɔｌəｓｔ      ｍɪｔ     ｌａɪｄəｎ]

~와      치우치다  ~와 함께   슬픔           

mich    nicht    überschütten! 

[ｍɪç     　ｎɪçｔ   　ｙːｂɐʃｙｔəｎ]

나를   ~아니다   듬뿍 뿌리다      

즐거움에 치우치거나 슬픔에 치우치지 않도록 넘치지 말게 부어주소

서

Doch    in   der   Mitten      

[ｄɔｘ     ɪｎ  ｄｅːɐ    ｍɪｔə ｎ]

하지만     그 가운데에

Liegt    holdes    Bescheiden 

[ｌｉｋｔ  ｈɔｌｄəｓ   ｂəʃａɪｄəｎ]

~이다    호감     부여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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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뫼리케 가곡집 중 28번째 곡으로 1888년 3월 13일에 작곡되었

고 2년 6개월 이후 1890년 9월 4일 오케스트라 반주용으로 편곡되었다. 종

교적인 감정을 담은 곡으로 4행과 5행으로 구성된 2연으로 된 시이다. 

  1연은 사랑과 슬픔을 초월하는 신앙의 간구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

여 만족한다는 내용이고 2연은 감정의 절제를 통해 만족을 누리겠다는 신앙

심의 표현이다. 

  제 1연에서는 -t, -es, -es, -t로 각운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 2연에서는 

모두 -en으로 끝나는 각운을 사용하였으며 1연에 비해 1행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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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악곡 분석

 

 이 곡은 〔A+B+C〕의 세도막 형식으로 전주(1~8) A(9~16) B(17~22) 

C(23~28) 후주(29~34) 로 나뉜다. 조성은  E Major 이고 박자는 4/4, 빠르

기는 getragen(음을 지속시키면서 천천히) 이다.

<표 7> Gebet의 형식

 

   마 디    1~8    9~12   13~16   17~22   23~28   29~34

  셈여림
  p-mf-f

  -ff-p

      pp(9~14) f(15) pp(16~19)

           mf(20) p(21~22)
    pp    ppp

   조 성                               E Major

   박 자                                 4/4

  빠르기                   getragen 음을 지속시키면서 천천히

   음 역
                           

                            F#4 ⇒ E5

형식구분
              A    B         C

  전주    a    b    c    d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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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주와 A부분

  

  전주 부분은 코랄풍으로 종교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셈여림

을 p-mf-f-ff-p-pp로 섬세하게 지시하여 분위기를 극적으로 주도하고 있

다. 또한 반음계 진행을 통해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악보19> 마디 1~8

 

  

   마디 1~6까지 4박자 형태의 기본 리듬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고 반음

계적 진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도에 앞선 영혼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으

며 반음계 진행 후 완전 화음으로 해결함으로서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

함을 표현 하고 있다. 전주에서 셈여림의 순차적인 변화로 감정의 폭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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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ff 까지 이르다 갑자기 decresc.가 이루어지며 성악 성부는 pp 로 조용

하게 시작된다.  

<악보20> 마디 9~16

  

  A 부분의 a는 주제로 코랄 형식이다. ‘Herr'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으로 

쉼표를 사용하고  실제 말하는 듯한 음과 억양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을 부

르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fromm und innig(경건하고 마음에서 

깊이 느껴지게)’로 연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호흡을 모아 가사 하나 하나

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부른다.  

  마디 14~15의 ‘Beides(둘 모두)’를 길고 높게 적어 사랑과 슬픔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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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디 14에서 ‘ich 

din vergnügt(나는 만족합니다)’에서 동일음으로 진행하지만 점차 크레센도 

하여 ‘Beides(둘 모두)’부분을 f 로 강조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호흡에 긴장

감을 늦추지 않는다. 

 

  Ⅱ. B부분

 <악보 21> 마디 17~22

  2연의 5~7행까지인 B부분은 클라이맥스인 C부분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

므로 선율의 음가가 짧아지고 minor 로 전조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

다. 마디 18~21의 반주 형태에 변화를 주어 가사의 느낌을 더욱 고조 시

키고 있다.  bass선율은   B→ A→ G#→ F# → E# → E  하행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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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음계로 진행시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가사 ‘mich(나를)’를 다음 마디

까지 지속시키며 강조하여 작곡되었으므로 ‘Leiden’의 ‘-den’은 작게 부르

고 다음에 이어지는 'mich'를 s로 강조하여 부른다. 

 Ⅲ. C부분

 <악보 22> 마디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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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23~26에서는 ‘Doch in der Mitten(그 가운데)’를 두 번 반복함으로

써 강조하여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여 만족을 누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김음이 사용되고 선율과 리듬이 3도의 동형진행으로 이 곡의 클라이맥스

를 이루고 있다.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인 ‘Mitten(중용)’이 가장 높

은 음인 E 로 나타난다.35) 보통의 곡들과는 다르게 클라이맥스 부분을 여

리게 부르도록 지시하고 있다. 강렬한 느낌을 주기 보다는 청중으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한 호소를 담아 부른다. 

  마디 28에서 성악 선율이Ⅴ도인 D#으로 끝나고 반주부가 이어서 화성적

인 해결을 이끌어 간다. 그럼으로써 성악과 반주의 융합을 보여준다. 

  마디 29~34 의 6마디로 구성된 후주는 순차 하행하면서 ppp로 끝을 향

해 가며 마디 31~32 에는 기도하는 듯한 Ⅳ⇒Ⅰ의 아멘 종지로 마무리 하

고 마지막 세 마디는 왼손, 오른손이 같은 화성으로 반복하여 로 끝을 맺

는다. 

  

 

 

35) 한유정. “ H. Wolf의 가곡집 중 Mörike 가곡집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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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론

  

  볼프는 19세기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독일 예술가곡의 절정을 이루어 낸 

작곡가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시문학을 중시하여 훌륭한 문학인들이 등장

하였고 볼프는 이러한 시를 그의 음악적 언어로 한 번 더 꽃피운 위대한 업

적을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볼프의 생애와 그의 가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그

가 추구했던 ‘시와 음악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뫼리케 가곡집」중 ‘봄이다 (Er ist's)’ ‘오래된 그림에 부쳐

(Auf ein altes Bild )’, ‘잠자는 아기 예수(Schlafendes Jesuskind)’, ‘기도

(Gebet)’, 의 네 곡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봄이다 (Er ist's)’는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을 애타게 기다린 시인의 흥

분된 기쁨이 역동적인 리듬으로 잘 표현된 곡이다.  반주부의 삼연음의 패

턴과 반복되는 동기와 함께 생동감 있는 선율선이 특징이다.

  ‘오래된 그림에 부쳐(Auf ein altes Bild)’는 뫼리케가 푸른 풍경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잎이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며 십자가를 예견하

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조용하고 잔잔한 기도를 담은 곡으로 그

림에서의 풍경을 ‘Sehr zart(섬세하고 부드럽게)’ 묘사하듯이 연주한다. 

  ‘잠자는 아기 예수(Schlafendes Jesuskind)’는 뫼리케의 시 중에서 가장 

종교성이 짙은 곡으로 평가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예수를 경외심에 

가득 찬 애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첫 행에 쓰였던 가사가 마지

막 코다(coda)에 놓여 한 번 더 노래한다. 코랄풍의 반주와 반음계 진행 등

에 주의하면서 섬세하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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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Gebet)’는 인간으로써의 모든 감정을 초월하여 신에게 의지함으로 

만족감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주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기도에 

앞선 영혼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첫 행은 반주와 성악 성부의 진행

을 수직적으로 작곡하여 볼프의 낭창법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성

악 선율의 마지막 음이 원조의 Ⅴ도인 D#으로 끝나고 후주가 이어 받아서 

아멘 종지로 마무리 한다. 

   볼프의 예술가곡은 형식적인 완벽함과 시와 음악의 유기적인 관계가 두

드러진다. 억양과 발음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내포되어 있는 시어의 아름다

움에 매료된다. 따라서 볼프의 가곡의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심화된 연

구를 통해 그의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의 언어를 잘 표현하는데 집중하

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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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örike Liederbuch」of Hugo Wolf

  -focused on 4 songs 'Er ist's', 'Auf ein altes Bild', 

         'Schlafendes Jesuskind', and 'Gebet'

                                   Kang Eun Ju

                             The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go Wolf (1860 ~ 1903), the German composer of the Romantic 

era of the 19th century marked his highest pinnacle in the field of 

art songs.

  His lied was composed so that his ideal of 'fusion of poetry and 

music' fits well to romantic view on aesthetics.

In this study, his lif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ed were 

introduced and his " Mőrike Lieder " was discussed among a total 

eleven Lieds he composed.

  Mörike (Eduard Fredric Mörike, 1804 ~ 1875) was a poet and 



pastor. The subject of his poetry can be characterized as religious 

devotion, humor, and realism. Wolf selected his poetry 

and composed the "Mőrike Lieder"  in 1888.

「Mőrike Lieder」contains a total of 53 songs with Wolf's most 

popular and a wide range of topics.

In this paper, "Mőrike Lieder" was classified by the themes;  lyrics 

were translated and music was analyzed for some songs in the 

Lieder:  'It's spring (Er ist's)' 'To an old picture (Auf ein altes Bild)' 

'Sleeping Christ-child (Schlafendes Jesuskind)' 'Prayer (Gebet)'.

  This paper was intend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ong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harmonic progression, and 

melodic, accompaniment progression  to help actual voca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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